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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23. 8. 26.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플

루오르-2-옥소 피시이, 4-메틸메스케치논2), 엑스터시, 케타민3)을 그 자리에 

1) 이하 ‘마약류관리법’
2) 이하 ‘이 사건 합성마약’
3) ① 이 사건 합성마약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

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

유하는 물질’이고, ②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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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제공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② 피고인 1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소지·사용·투약하고, 대마를 수수·제공하고, ③ 피고인 2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1) 위반(향정)으

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중 합성마약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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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수수·제공하고, 이를 사용·투약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

함 

나. 피고인 1의 단독범행 

▣ 피고인 1은 2023. 8. 13.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한 뒤, 이를 각 소지함 

▣ 피고인 1은 2023. 8. 26. 공동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사용 또는 투약하고, 피고인 2에게 대마를 제공함 

다. 피고인 2의 단독범행   

▣ 피고인 2는 2023. 8. 26. 공동범행 장소에서 이 사건 합성마약, 엑스터시, 

케타민을 사용 또는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전부 유죄 

▣ 피고인 1 ⇒ 징역 5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만 원, 추

징 76만 원 

▣ 피고인 2 ⇒ 징역 4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

징 76만 원 

나. 원심 ➠ 일부 무죄 

▣ 이 사건 합성마약 관련 매수, 소지, 수수, 사용, 장소제공 부분 주문 또는 

이유 무죄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이 사건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나머지 부분 유죄

● 피고인 1 ⇒  징역 4년 6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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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징 76만 원 

● 피고인 2 ⇒ 징역 3년 6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추징 76만 원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이 사건 합성마약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관한 당부  

나. 판결 결과 

▣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 원심의 이 사건 합성마약 관련 부분 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유죄 부분) 

● 원심의 나머지 부분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

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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